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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기술을 결합해 사람을 몰입시키는 경험을 만드는 일은 저의 동력입니다. 통신공학과에 재학하던 시절 캡스톤 수업
을 통해 기술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디자인과 결합해 사용자의 감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을 전공하며 UI·UX와 웹디자인에서 시작해 관객 참
여형 전시와 몰입형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관심을 확장해왔습니다. 작업을 거듭할수록 좋은 콘텐츠는 시각적
완성도나 기술적 구현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정의하는 기획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Unity, TouchDesigner와 다양한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해 기획을 실제 경험으로 구현하는 콘텐츠 개발
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뇌파 데이터를 시각적 반응으로 전환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Neuroscape’를 기획하며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연
결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교사에게 짧은 시간에도 자신
의 상태에 집중할 수 있는 휴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능이나 화면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사용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콘텐츠에 진입해 자신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경험의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위해
EEG 신호의 변화와 화면 속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연결하고, 뇌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오브젝트가 흩어지는 방식으로 사용
자의 상태가 즉각적인 시각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기술은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사용자
의 문제와 감각적 경험에 맞는 반응으로 설계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몰입형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파국의 궤도’에서는 추상적인 기획 의도를 실제 시청각 콘텐츠로 전환하는 경험을 쌓았습니
다.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 담긴 문학적 메시지를 관객이 배경지식 없이도 공간 안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빛과 영
상, 움직임, 사운드로 재해석했습니다. 원작의 장면을 단순히 재현하기보다 각 장면이 가진 감정을 분석한 뒤 영상의 속도와
밝기, 움직임의 강도, 사운드의 BPM과 리듬처럼 실제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미디
어 요소가 독립적으로 두드러지기보다 하나의 감정선을 형성하도록 장면의 흐름에 맞춰 변화의 순서와 강도를 조율했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긴장감을 높인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실제 제작자가 실행할 수 있는 값과 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콘텐
츠 개발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커톤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빠르게 문제를 정의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의 결과로 연결하는 경
험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Think City Hackathon 2026에서는 ‘Jeonger’를 기획해 Community
Impact Award를 수상했고, NextGen Startup Challenge에서는 ‘CITY’ 프로젝트로 3rd Prize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2026 Global Start-up Design Thinking Hackathon에서는 한국과 헝가리 팀원이 함께한 팀에서 낯선 음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여행자의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 ‘MATMI’를 기획하고 웹 프로토타입까지 구현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기술 수준을 가진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각자가 해결하려는 문제와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
고, 이를 실제 구현 가능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기술이나 표현 방식에 스스로를 한정하기보다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경험을 기준으로 도구를 선택하고 연결해왔
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정의하고, 제작 단계에서는 Unity와 TouchDesigner, 웹 기술과
인터랙션 장치를 활용해 이를 실제로 작동하는 콘텐츠로 구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익히는 데 그치
지 않고, 기술과 디자인, 공간과 사용자의 행동을 연결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움직이며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콘텐
츠 개발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